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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1000억원 특별기금 조성
고유가 고통분담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고도화설비에 10조원 투자

정유 4사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

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신헌철 대표이사 부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S-Oil 대표이사,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김생기 석유협회장 등 정유업계 대표들은 7월18일 서

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유가 고통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공

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유업계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고유가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 고통분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유업계는 사회의 실천적 노력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업계 공동의 특별기금을 조

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면 더 힘을 모아 온갖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는 특별기금 운용 주체와 운용 방법 등을 정한 후 특별기금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 운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투자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석유제품은 6월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추월해 

국가 수출품목 1위에 올랐다”면서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고도화 설비 등에 집중 투자해 국가경쟁력을 확보

하고 에너지 수출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은 기름값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반해 정유업계는 영업호조를 구가하는데 따른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기금 조성이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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